
불법조업
한 번은 김 집사님께서 늦은 밤 10시경 나의 집을 찾아 오셨다.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바닷가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며 잡아온 것을 놓고 간다고 하셨다. 그리고 큰 봉투를 주셨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보았더니 

게(Dungeness Crab) 5마리였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여쭈어 보았더니 “목사님 생각하며 잡은 것인데 

암컷들”이라고 하신다. 그 말에 깜짝 놀라 “암컷을 어떻게 가지고 왔느냐”고 물으니,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암컷 맛을 보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잡아왔다”고 하셨다. 
그 게는 내가 살던 곳에서 알라스카에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Crab)인데 그렇게 큰 것을 잡기도 힘이 

들지만, 암컷은 불법이었다. 암컷은 잡아도 놓아주어야 하고, 혹 잡은 것이 발각 되면 한 마리당 $120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김 집사님은 목소리도 굵고, 하는 행동도 조폭이 무서워 할 만한 성품을 가진 분이었지만 ㄴ에게는 항상 

따뜻하게 격려하며 못살게(?) 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던 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늘 집사님은 

베드로와 같은 분”이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벌금을 지불할 생각을 하며 5마리를 잡아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 그 게는 거의 $600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밤에 문을 닫지 못하고 게 봉투를 들고 서 있는 저에게 “괜찮으니 들어가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시고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셨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목사가 불법 조업으로 얻은 것을 먹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가? 혹은 경찰에 신고(?) 해야 하는가? 잠깐의 생각이었지만 결론은 집사님의 

대담함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게가 크고 비싼 것이라서가 아니라 김 집사님께서 

바닷가까지 가는 거의 2시간 그리고 암컷을 잡기 위하여 보낸 여러 시간 또한 돌아오는 2시간을 합하면 하루 

종일 그 게를 잡기 위하여 수고하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

교회에 다른 분들은 그 집사님의 말이 강하고 직선적이어서 가까이하기 꺼릴 때도 있었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늘 담배 냄새가 풍기는 옷을 입고 다녀서 교회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했으며, 

어린 나에게 담배 좀 끊으라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그 집사님의 부족한 목사인 나에 대한 사랑은 결코 금이 

가지 않았다.
요즘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얼마 전 돌아가신 김 집사님이 보고 싶어진다. 그 이유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잘 알지 못해서 늘 “아멘”으로 답을 했지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만큼은 바르게 하셨던 김 집사님의 사랑이 진짜였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세련되지 못하고,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집사님의 방식으로 진정 사랑함을 보여주기 원했던 그 사랑이 나에게 고마움으로 

새롭게 다가온다.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1서 3장 16절)고 하시면서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고 하신다.  

그러고 생각하니 받은 사랑이 더 많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 사랑을 퍼 나르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감당 할 수 없는 자들이 되며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세상에는 갈 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사랑을 갈급해 한다. 진짜 사랑을 말이다.

미국에 와서 먹은 첫 번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알이 꽉 찬 게의 맛은 일품이었다. 사랑의 향기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